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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과 자기초점적 주의가 감사와 빚짐에

미치는 영향†

김 미 현 현 명 호
‡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수혜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사와 빚짐에 애착과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대학생 327명(남 173명 여 154명)이 참여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 감사에서 애착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자기초점적 주의는 두 하위요인 중 일반적 자기

초점적 주의에서만 감사에 대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감사에 대한 애착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빚짐에서는 애착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주효과가 나타났

다. 이 결과는 애착이 안정적인 개인은 도움을 받은 상황에서 긍정정서인 감사를 더 느끼고 빚짐

을 덜 느끼며, 불안정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을수록 감사가 증가함

을 의미한다. 감사의 증진에는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자기탐색적, 자기성찰적 성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빚짐에 대한 학문적 탐색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감사증진 개

입에서 애착과 자기초점적 주의라는 개인내적 변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제안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감사, 빚짐, 애착, 자기초점적 주의,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자기몰입

†이 논문은 2012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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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

하고 이 과정에서 정서를 경험한다. 그 중 감사

(gratitude)는 개인이 긍정적인 상호작용 후에 경

험할 수 있는 정서로서, 타인에게 선물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수혜상황에서 발생한다. Weiner

(1985)는 감사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이 외부의 수혜자에 의

해 발생했음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귀인-의존적 정서라고 하였다. 감사는 긍정심리학

에서 관심을 갖는 긍정변인 중 하나인데, 그 이유

는 높은 감사가 행복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감사

가 행복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Emmons와 McCullough

(2003)는 감사를 높임으로써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친사회적인 행동,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으며, 감사가 긍정정서를 높이고 부정정서를

낮춘다고 주장하였다.

수혜상황에서 개인이 감사만 경험하는 것은 아

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서에는 감사 외에도 빚짐(indebtedness)이 있다.

빚짐은 ‘호혜주의로부터 유발된, 상대방에게 보답

할 의무를 느끼는 상태’이다(Greenberg &

Westcott, 1983). 빚짐은 보답을 위해 누군가를 대

신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

무, 보답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실질

적인 보답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걱정에 초

점을 맞춘다(McCullough et al., 2001). 이는 사회

적 균형에 맞춰 서로 이득을 교환하는 ‘호혜’의 개

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재 부채감, 신세짐,

의무감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감사와 빚짐은 수혜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라는

공통점이 있다. 감사와 빚짐은 모두 도움을 받은

후 나타나는 정서이며 도움제공자에게 보답행동

을 하는 이유가 된다(Greenberg & Shapiro,

1971).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경험하는 맥락은 매

우 다르다. 감사는 긍정적인 정서로 분류된다

(Mayer, Salovey, Gomberg-Kaufman, &

Blainey, 1991). 반면 빚짐은 ‘갚아야 하는 책임감

이 느껴지는 상태’, ‘불편하고 어려운 상태’, ‘그 정

서를 줄이기 위해 여러 단서에 예민해지는 상태’

로(Greenberg & Westcott, 1983) 부정적인 의미

를 갖는다. Mathews와 Shook(2013)는 감사는 친

사회적 동기를 포함한 접근동기와 관련이 있으나,

빚짐은 회피동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정서의 차이점을 밝혔다. 최근에는 두 정서를 서

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Hendrickson & Goei, 2009;

Mathews & Green, 2010; Tsang, 2006; Watkins,

Scheer, Ovnicek, & Kolts, 2006). 모든 사람이 감

사만큼 빚짐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

타인이 호의를 베푸는 상황에서 부끄러움과 빚짐

을 느끼는 사람은 존재한다. 감사와 빚짐을 구분

하는 이상의 연구는 수혜상황에서 서로 다른 정

서를 느끼게 하는 내적 변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내적 변인 중 하나로 애착을 제안할 수 있다.

애착은 유아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

지만 성인의 사회적, 정서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

을 맺는다. 또 개인의 전 인생에 걸쳐 정서적 안

정과 사회적응,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Mathews & Green, 2010). Bowlby(1969/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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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는 정서에 대한 개인차를 이해하는 데 애착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Mikulincer & Shaver, 2005에서 재인용),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의 대인관계 전

략은 달라질 수 있다(김성현, 2004). Batholomew

와 Horowitz(1991)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식 차

원에서 애착을 범주화하였는데,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이를 연속적인 차원인 불안과 회

피로 수정하였다. 이 때 불안 차원은 사랑받을 가

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정도와 타인의 거

부 및 유기에 대해 느끼는 불안을 의미하기 때문

에 자기 표상과 관련된다. 회피 차원은 타인을 의

지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데 대한 두려움 또는 편

안함을 의미하므로 타인표상과 관련된다. 따라서

두 영역이 모두 낮은 사람은 안정된 성인 애착으

로, 그 외의 경우는 불안정한 성인애착으로 구분

할 수 있다(임수진, 노안영, 2009).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

구에 따르면,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개인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사회적 지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박은정, 2013).

Fredrickson(2001)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성장

과 사회적 연결망을 이끌어주는 긍정정서에 포함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대인

관계 상황에서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개인은

감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애착과 감사의 관

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는 애착의 안정성과

감사의 정적관계를 언급한다. 김소미(2013)는 부모

의 신뢰와 지지로 인해 안정애착이 형성될 때 자

녀가 높은 감사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감사를 예측한다는 하승수

와 권석만(2011)의 연구도 이를 지지한다. 안정적

인 애착은 감사를 높이고,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김양운, 2013).

반면 불안정애착은 안정애착보다 대인관계에서

더 큰 불안을 느낀다(신노라, 2000). 불안정애착의

경우 관계에서 지나친 독립성, 냉소적 태도, 타인

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 타인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지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김정문,

2010).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정서 경험과 대인

관계에 투입되는 인지 자원이 부족한데(박은정,

2013), 이들이 가진 불안과 걱정이 자원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

다. Mikulincer와 Shaver(2005)는 안정애착인 사

람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 감사, 행복, 기

쁨을 느끼지만 불안정애착에 해당하는 회피와 불

안애착은 무관심, 두려움, 양가감정을 느낀다고 정

리한 바 있다.

타인의 호의를 경험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상

황에서도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안정 애착

에 비해 충분히 긍정정서, 즉 감사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불안정애착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호

의적으로 반응하며 긍정적 자극을 제공할 것이라

고 기대하지 않는다(Lopez & Brennan, 2000). 그

결과 이들은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

써 관계가 지속되거나 깊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

다. 이러한 경계행동은 심리적, 신체적 안전을 추

구하는 예방 초점에 해당되는데, 빚짐의 매커니즘

역시 비슷하다. 빚짐을 경험할 때 개인은 사회적

교환관계와 수혜를 받은 만큼 되갚아야 한다는

의무를 기억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보답을 하지

않았을 때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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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담감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

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Mathews & Shook,

2013). 즉, 빚짐은 관계증진보다 관계의 파괴를 막

기 위한 예방적, 수동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불안정애착 성인의 수동적인 혹은 회피적인 대인

관계 방식과 관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애착수준에 따라 개인의 정서 경

험과 대응양상의 차이가 있다고 예측하였다.

감사와 빚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개인 내적변인은 자기초점적 주의(self-focused

attention)이다. 자기초점적 주의는 인지자원이 타

인과 외부 영역보다 개인 자신의 정서와 생각을

향해 집중되는 것을 말한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Mathews와 Green(2010)은 자기

에게 주의를 돌리는 사람들이 빚짐을 더 많이 느

끼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자기초

점적 주의가 공감의 정확도를 줄이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초점이 집중된 사람은 낭만적 상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정서경험을 잘 해석하지 않

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은

사람은 수혜상황에서 자신이 보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득을 얻은 것인지, 타인의 호의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

워한다(Trommsdorff & John, 1992). 두 번째 이

유는 자기초점적 주의가 동등함에 더 중점을 두

기 때문이다.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은 사람은 동

등함에 초점을 두고 어떤 타인과의 관계가 동등

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생성한

다. 이 때 생성되는 정서가 바로 빚짐인데, 이 정

서는 수혜자에게 불편함,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도록 한다. 이런 이유로 높은 자기

초점적 주의를 가진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발생한’

이득보다 ‘자기 자신에게 생겨난’ 이득 측면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빚짐을 크게 느낄 것이다.

빚짐과 달리 감사는 삶에 나타난 긍정적인 사

건과 그 사건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인식

할 때 나타나는 정서이며(Weiner, 1985) 타인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 대인관계를 엮어주는 타인

초점 정서이다(Algoe, Haidt, & Gable, 2008). 이

러한 이유로 높은 자기초점적 주의가 빚짐을 증

가시키고 감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러나 연구 결과 자기초점적 주의는 감사를 유의

하게 변화시키지 못했고, 일부 요소만이 빚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Mathews & Green, 2010).

이지영과 권석만(2005)에 따르면 자기초점적 주

의는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자기초점적

주의는 2개의 지표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한 지표는 부끄러움, 죄책감, 사회불안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지표로서 병리적 측면의 자기초점

적 주의이다. 반면 다른 요인은 병리적 지표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자신에 대한 통찰 및 사회

적 지각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건강한 측면의 자

기초점적 주의이다(Creed & Funder, 1998;

Watson, Morris, Ramsey, Hickman, & Waddell,

1996). 그리고 이 두 측면은 정서경험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인식과 도움제공자

의 호의를 인식할 때 발생한다. ‘자신에게 초점을

집중하는 것’은 개인이 가진 것과 얻은 것을 새삼

스럽게 인식함으로써 감사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초점을 기울이는 정도가 지나치면 자신이

받은 것에만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타인의 호의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더 빚진 감정을

느끼게 하거나 감사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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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적 주의의 두 측면을 분리해서 탐색하고 각

각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초점적 주의의 정도, 지속시간, 경직성은 개

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Ingram, 1990). 과도한

주의, 긴 지속시간, 융통성이 없는 태도는 병리적

인 측면으로서 자기몰입(self-absorption)이며, 주

의가 과도하지 않고 융통성이 발휘될 경우는 적

응적 측면의 자기초점적 주의이다. 이지영과 권석

만(2005)는 이를 각각 자기몰입과 일반적 자기초

점적 주의라고 명명하였다. Mathews와 Green

(2010) 역시 자기초점적 주의 중 내적 상태 인식

은 다른 변인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였다. 내적

상태 인식은 개인이 순간순간 자신의 심리적 상

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

을 인식하는 마음챙김과 긍정정서와 관련된다

(Brown & Ryan, 2003). 이런 점에서 이들은 이런

요소가 감사와 정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개인은 현재 상태, 즉 선

물에 대한 감사나 도움제공자와의 공동체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에 의해 감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초점적 주의

가 감사를 변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

정적인 답안을 내릴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수혜상황에서 자

기초점적 주의 수준에 따른 정서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을 구분한 뒤 두 집단에서 느끼는 감사와 빚짐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애착 역시 안정 집단과 불안

정 집단으로 구분하여 감사와 빚짐의 집단 간 차

이를 확인하였다. 애착은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을

포함하며 타인과의 관계전략을 결정한다. 이 때

자기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는 자기초점적 주의

수준이 결합될 경우, 정서 경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자기초점적 주의와

애착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39명 중 1차 검토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4명을

제외하였고, 2차 검토를 통해 문항에 끝까지 응답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을 제외하

였다. 그 결과 327명(남성173명, 여성 154명)의 자

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1.76세, 표준편차는 2.56세였다.

측정도구

애착. Fraley, Waller와 Brennan(2000)가 개발

하고 김성현(2004)이 번안한 수정된 친밀관계척도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R)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

는 성인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각 18문항으로

측정하였고 1점부터 5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애착 형성이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자기초점적 주의. 이지영과 권석만(2005)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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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척도 (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DS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측정

하는 9문항과 자기몰입을 측정하는 21문항으로 구

성되며 각 요인별 총합을 구하였다. 각 문항에 대

해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과 일

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성향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

의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5, 자기몰입의 신

뢰도는 .9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 신뢰도는

.93였다.

감사와 빚짐. 참여자가 받은 도움과 그 대상에

대해 경험하는 현재의 감사와 빚짐 정도를 측정

하였다. 참여자에게 감사와 빚짐을 나타내는 4개

의 정서단어(감사하는, 고마운, 갚아야 할 의무를

느끼는, 신세진)를 제시하고 정서의 크기에 따라

1점에서 7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감사상황을 회상하

고 당시 정서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상황을 기술

하고 정서를 묻거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선행연

구에서는(Algoe, Gable, & Maisel, 2010; Naito et

al., 2010; Tsang, 2006a, b; Watkins et al., 2006)

연구자가 직접 단일문항을 제작하여 이용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이를 참고하여 단어를 제시하고 응

답하는 양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정서단어는

Tsang(2006b)이 사용한 5개의 정서단어(grateful,

indebted, thankful, obligated, appreciative)를 참

고하였다. 눈속임 문항으로 한국판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Korean version of the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K-PANAS) 중 6

문항(괴로운, 마음이 상한, 적대적인, 자랑스러운,

부끄러운, 두려운)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10문항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8였고, 빚짐의 신뢰도는 .73이

었다.

연구절차

참여자에게 애착 척도와 자기초점적 주의 척도

에 응답한 후 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해

회상하게 하였다. 보다 생생한 회상을 위해 수혜

상황에 대한 정보(누가, 언제, 무엇을)을 적도록

하고, 이후 작성한 사건과 대상에 대해 느끼는 정

서를 측정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

차를 산출하고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애착

의 불안정성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자기몰

입은 문항 총합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고,저 집

단으로 나누었다. 애착은 총합이 높은 집단을

불안정애착, 총합이 낮은 집단을 안정애착으로

명명하였다. 자기초점적 주의는 일반적 자기초

점적 주의와 자기몰입으로 나누어 각각 고,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감사와 빚짐은 각 2문항

의 값을 더한 총합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인인

감사와 빚짐의 상관분석 결과 두 변인의 상관이

유의하였으므로, r = .324, p < .001, 다변량분석

(MANOVA)을 실시하여 애착의 불안정성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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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자기몰입

저 고 저 고

M SD M SD M SD M SD

안정애착 12.54 1.55 12.51 2.15 12.56 1.72 12.44 2.25

불안정애착 11.47 2.45 12.50 1.71 11.89 2.48 12.17 1.92

표 1. 애착과 자기초점적 주의 수준에 따른 감사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자기몰입

저 고 저 고

M SD M SD M SD M SD

안정애착 6.66 2.93 7.24 3.23 6.86 3.16 7.25 2.99

불안정애착 7.33 3.20 8.67 3.25 7.98 3.33 8.21 3.28

표 2. 애착과 자기초점적 주의 수준에 따른 빚짐

기초점적 주의, 애착의 불안정성과 자기초점적

주의의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결 과

애착의 불안정성, 자기초점적 주의의 두 하위변

인인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와 자기몰입, 감사와

빚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 표 2와 같다.

중앙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집단은 고, 저 집단이 각각 189

명과 138명으로 구분되었고, 애착 집단은 애착안

정집단이 165명, 애착불안정 집단이 162명으로 구

분되었다.

표 3과 표 4의 분석 결과, 감사에서 애착 불안

정성, F(1,325) = 5.951, p < .05, 과 일반적 자기

초점적 주의, F(1,325) = 5.089, p < .05, 의 주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빚짐 또한 애착 불안정

성, F(1,325) = 8.729, p < .05, 과 일반적 자기초

점적 주의, F(1,325) = 7.351, p < .05,의 주효과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에서 애착

불안정성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F(1,325) = 5.830, p < .05.

그림 1은 감사에 대한 애착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 자기초

점적 주의가 낮은 경우 애착의 안정성은 집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 자기초점

적 주의가 높을 때, 안정애착집단의 감사는 크게

변하지 않으나 불안정애착집단의 감사가 안정애

착집단과 근접한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빚짐에서 애착 불안정성과 일반적 자기초

점적 주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325) = 1.163, p = n.s.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에 따른 각 애착 집단

의 감사를 t-test 분석한 표 5의 결과, 안정애착

집단은 유의한 평균차를 보이지 않았고, 불안정애

착 집단은 유의한 수준의 평균차이를 보였다.

중앙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 자기몰

입 집단은 고, 저 집단이 각각 167명과 160명, 애



SS df MS F

애착 23.058 1 23.058 5.951
*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19.718 1 19.718 5.089
*

애착 *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22.590 1 22.590 5.830
*

오차 1251.563 323 3.875

합계 1307.804 326

표 3. 감사에 대한 애착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효과검정

* p < .05.

SS df MS F

애착 87.425 1 87.425 8.729**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73.620 1 73.620 7.351**

애착 *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11.650 1 11.650 1.163

오차 3234.896 323 10.015

합계 3428.703 326

표 4. 빚짐에 대한 애착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효과검정

** p < .01.

N M SD df t

안정애착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고 74 12.54 1.55 163 .118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저 91 12.51 2.15

불안정애착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고 64 11.47 2.45 160 -3.15**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저 98 12.50 1.71

표 5.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에 따른 감사 t검증

 ** p < .01. 

그림 1. 감사에 대한 애착과 자기초점적 주의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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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집단은 총점이 낮은 애착 안정집단이 165명,

총점이 높은 애착 불안정 집단이 162명으로 구분

되었다. 분석 결과 빚짐에 대한 애착 불안정성의

주효과만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F(1, 325)

= 7.262, p < .01. 감사에 대한 애착 불안정성의

주효과는 경계선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325) = 3.750, p = .054. 빚짐과 감사에 대한

자기몰입의 주효과, 애착 불안정성과 자기몰입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p = n.s.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과 자기초점

적 주의, 그리고 정서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특히

타인의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사와 빚

짐이 애착의 불안정성과 자기초점적 주의의 두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에서 애착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애착이 안정적인 집단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은 집단이 더 큰 감

사를 느꼈다. 또한 애착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안정애착집단의 경

우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수준에 따른 감사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p = n.s, 불안정애착 집

단의 감사는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을 때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 < .01, 안정애착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안정애착은 일반적 자기초점

적 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불안정애착은 영

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높은 감사수준을 보인다

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개

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관계형성에서 안정을 느

낀다는 박은정(2013)의 설명을 지지한다.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상황은 명확히 상대방의 호의를 인

식하게 되는 긍정적 상호작용 상황이고, 이 경우

안정애착을 가진 개인은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

고 사회적 지지로써 지각한다. 반면 불안정애착을

가진 개인은 수혜상황에서 상대방의 호의를 그대

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의도의 유무를 의심하

며,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안정집단만큼 충분히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못한다.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감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긍정정

서와 관련이 있으며, 정적 관련성을 보인다는 선

행연구를 지지한다(Brown & Ryan, 2003). 이는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내성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는 자기초

점적 주의의 적응적 측면이며 자기통찰, 사회지각

과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병리적 특성

을 가진 자기몰입과 대비된다. 내적 측면에서 자

기지각을 충분히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동

기를 탐색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스스로에 대

한 통찰력을 가지며 나아가 자신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 대한 견해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Watson et al., 1996). 자신의 내면과 심리적 측

면에 주의를 적절히 기울이는 개인은 감사를 느

낄 수 있다. 이들이 이득을 얻은 현재 상태를 인

식하고, 도움 제공자와 자신의 관계가 ‘사회 공동

체로서’ 엮여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경우 감

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애착 집단의 경우 대인관계 상황에서 안

정애착 집단에 비해 정서 경험에 자원을 투자하

기 어려운데,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불안이 정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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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온전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가진 자기통

찰, 내성적 측면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의 정서

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즉 자원을 투자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수혜상황에서 낮은 일반적 자기초

점적 주의 집단에 비해 높은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집단이 스스로의 정서를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자기초점적주의의병리적측면에해당하는

자기몰입의경우감사에대한주효과와애착불안정

성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빚짐에서 애착 불안정과 일반적 자기초점

적 주의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수혜상황에서

애착이 불안정한 개인은 애착이 안정적인 개인에

비해 빚짐을 더 크게 느낌을 의미한다. 불안정애

착을 가진 개인은 수혜상황에서 상대방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의도의 유무를 의

심하며,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안정애착만큼 충

분히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는 수

혜사건을 지나치게 객관적인, 혹은 냉소적인 태도

로 바라보게 한다. 이 과정에서 상호 이익의 균형

을 추구하는 ‘호혜주의’를 기반으로 한 빚짐이 발

생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Tsang(2006)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타인의 호의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음

을 수혜자가 인식할 경우 빚짐이 증가하는데, 불

안정애착 집단에서 나타나는 빚짐 역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 자기초점

적 주의 수준이 높은 개인도 낮은 개인에 비해

빚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은 사

람은 낮은 사람보다 감사와 빚짐 모두를 더 높게

지각한다. 이는 자기통찰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이

다.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을 경우 개인은

자신에게 초점을 기울이면서 ‘나에게 긍정적인 상

황이 발생했음’을 더 강하게 인식한다. 이는 감사

를 높이는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호혜주

의를 상기시키는 단서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한다. 결론적으로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은

사람은 수혜상황에서 ‘내가 받은 것, 내가 얻게 된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그 점이 감사를 증진

시키는 동시에 빚짐도 증진시키는 것이다.

감사와 마찬가지로 빚짐에서 자기몰입의 주효

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빚짐에 대

해 애착 불안정과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상

호작용효과, 애착 불안정과 자기몰입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감사와 빚짐을 함께 탐구했다. 또한 수혜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변

인을 찾아냄으로써 학문적 연구범위를 확장시켰

다는 의의가 있다. 긍정심리학의 출현 이후 감사

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빚

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신현숙

(2008)과 장미경(1993)의 연구에서만 빚짐이 심리

학적으로 탐구되었다.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인 만큼, 향후 빚짐의 특성에 대한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감사가 삶의 만족을 비롯한 긍정적 요인과 관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삶에서 감

사를 많이 느끼는 것은 지향해야 할 긍정적인 부

분이다. 그리고 현재 이런 목적으로 감사를 증진

시키는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김문열, 2009;

Emmons & McCullough, 2003). 감사프로그램은

개인에게 감사 경험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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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개입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

내담자 개인변인 중 애착과 자기초점적 주의가

개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대인관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치료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며, 치료자

가 내담자 특성을 고려해 접근할 때 보다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

결과 불안정 애착인 개인은 기본적으로 감사정서

를 적게 느끼지만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아졌을

때 감사를 더 크게 느낀다. 감사를 증진시키는 프

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나 개인치료에서 감사개

입을 실시할 때 치료자는 내담자의 애착안정 수

준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애착이 불안정

한 개인은 개입 과정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활동 혹은 작업을 구성할 수 있다. 즉 감

사 상황에서 자신이 얻은 것 이야기하기, 자신에

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를 생각하기 등의 개입

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개입에서 감사

는 더 효과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감사와 빚짐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

(Mathews & Green, 2010; Mathews & Shook,

2013)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감사와 빚짐 사이는

정적 상관, r = . 324, p < .01, 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감사와 빚짐을 측정하는 방식의 차

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두 선행연구는 측

정에 특질감사와 특질빚짐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

용하였다. 특질감사를 측정하는 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척도 GRAT(Gratitude, Resentment,

and Appreciation Test; Watkins et al., 2003)와

GQ-6(The Gratitude Questionnaire; McCullough

et al., 200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 삶에는

감사할 거리들이 매우 많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해주었던 모든 것들

에 대해서 깊이 감사함을 느낀다.”와 같이 삶에서

감사를 느끼는 성향을 측정한다. 빚짐 척도로는

특질 빚짐척도(The Indebtedness Scale; Watkins,

Elster, Maleki, & McLeod, 2005; Mathews &

Green, 2010에서 재인용)가 존재한다. 이 척도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보답을 해야 한다.”와 같이 개

인의 생각을 질문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표준화

가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감사상황에 맞닥뜨린 개인이 경험하

는 정서에 애착과 자기초점적 주의라는 개인내적

특징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서단어를 제시하여 감사와 빚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정서 단어를 제

시해 감사와 빚짐을 측정한 Algoe 등(2010)의 연

구에서는 감사와 빚짐의 정적 상관, r = 31, p <

001,이 나타났다. 감사와 빚짐을 측정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개념 간 상관을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빚짐의 성격을 탐색해 볼 필

요성을 제안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빚짐을 ‘타인에

게 갚아야 할 책임감을 느끼는, 불편한 상태’로 설

명한다. 그리고 개인은 빚짐을 낮추기 위해 타인

에게 보답할 수 있는 여러 단서를 예민하게 찾는

다. 바꾸어 말하면, 빚짐은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서로 설명될 수 있

다. 향후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로 인식되는 빚

짐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친사

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빚짐을

활용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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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빚짐이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이

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빚짐이 어떤 정서로 경험되는지 파악

하는 후속연구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권에

따라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계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선물이나 도움을 주

는 것 외에 호의를 표현하는 방식과 호의에 응답

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빚짐은 수

혜상황에서 자주 경험하는 정서이기 때문에 감사

와 미안함이 혼합된 정서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한국 문화에서 빚짐이 어떤 정서로 인식될 것

인지에 대해 질적연구와 같은 탐색적인 접근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움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관계가 정서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도움제공자가

수혜자와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관계였는지 혹은

모르는 관계였는지 여부, 도움행동 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정서 뿐 아니

라 향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athews

와 Green(2010)의 연구에서도 선물을 받는 수혜상

황은 도움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나타났고, 이들은 관계의 유형에 따른

정서를 확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감사경험을 작성할 때 처음 만난 대상을 언급

하는 경우가 10사례 이하로,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낯

선 사람에게 감사는 느끼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

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추후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될 수 있다

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연구결과 감사에 대한

응답점수가 평균 12.31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명확한 수혜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정서를 측정

했기 때문에 점수가 상승한 부분도 있으나, 처치

구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참여자

가 도움상황을 회상하여 작성한 후 이에 대한 정

서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응답

자는 감사 문항에 낮은 점수를 주기 어렵고, 당연

히 감사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바람

직성이 자연스럽게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바람직성을 사전 측정하여 처리하

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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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ttachment and Self-focused

Attention on Gratitude and Indebtedness

Mi-Hyeon Kim Myoung-Ho Hyu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ffects of attachment and self-focused attention on

gratitude and indebtedness in benefit situation. A sample of 327 students(173 men and 154

women) completed questionnaires of each variable for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main effect of attachment on gratitude and indebtedness.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which is one of the sub factors of self-focused attention, also showed significant

main effect on gratitude. In addition interaction effect of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and

attachment on gratitude was revealed. The results show that an individual who has stable

attachment feels more gratitude and less indebtedness than who has unstable attachment.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introspection aspects of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could

affect the increase of gratitud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ratitude intervention should

consider other possible internal variable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Gratitude, Indebtedness, Attachment, Self-focused Attention,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Self-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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